
화학섬유, 2002년 임금협상 순항중
코오롱·한국합섬 임금협상 타결 … 고합 의왕공장은 임금 2 1% 삭감

2001년 장기파업으로 홍역을 치루었던 화학섬유업계의 임금·단체 협상이 2002년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화섬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화학섬유기업들이 임단협을 타결했거나 별다른 쟁점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코오롱과 한국합섬은 각각 기본급 6%, 3%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안을 타결지었다. 노조는 한때 임단협

안과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부분파업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회사측의 양보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2001년 장기파업으로 큰 손실을 냈던 태광산업, 고합, 효성 등은 2002년 별다른 쟁점없이 임단협을 타결했거나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특히, 태광산업과 효성 노조는 2002년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사실상 무파업을 선언한 상태이다. 태광산업은 2002

년 초 노사가 임금을 동결키로 하고 노사화합대회를 열어 회사는 징계사원을 사면하고 노조는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키로 결의했다

.고합 역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해 노조에서 임금삭감까지 수용했다. 의왕공장은 임금을 21%나 깎고 임단협

을 타결했으며, 울산공장은 협상이 진행중이다.

태광산업과 고합은 2001년 각각 83일, 60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여 수천억원의 손실을 냈었다.

효성은 아직 임단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노조가 소폭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어 협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 노조도 소모전을 벌이지 않고 빨리 마무리지을 생각이고, 노사간 신뢰도가

높아 순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레이새한은 회사측에 임금협상안을 위임해 임금이 동결됐고, 워크아웃기업인 동국무역은 스스로 임금동

결을 선언했다.

화학섬유업계는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노조도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있으며 태광산업, 고합 등이 2001년 장기

파업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도 조기에 임단협을 마무리지은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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